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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사과 공급 문제없다

- 올해 기상 조건이 좋고 병해충도 적어, 홍로 생육상황 양호 -

주요 내용

□ 올해 추석 성수품 사과(홍로)는 명절 수요량 대비 수확·출하 가능한 

물량은 충분하여 공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생육 동향·작황 파악과 원활한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급 대책을 추석 전까지 중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사과(홍로) 

주산지인 전라북도 장수군의 사과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홍로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과 재배면적은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사과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평년 수준의 생산량이 

예상된다. 특히 추석에 쓰이는 홍로의 과실 크기는 현재 전년보다 6%, 

평년에 비해 3% 내외 커 생육상황은 양호한 수준이다.

   * ‘22년 재배면적(통계청): 34,644ha(전년 대비 0.8%↑, 평년 대비 4.2%↑)

   * ’22년 생산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515천 톤(전년과 비슷, 평년 대비 1.1%↑)

   * 홍로 크기(사과연구소, 7.30일 기준): 72~79mm(전년 대비 5.7%↑, 평년 대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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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사과의 추석 수요량은 60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수요량/수확 가능 물량: 60천 톤/70~75천 톤(수요량 대비 17~25%↑)

  홍로의 경우 경남 거창, 전북 장수 등 일부 주산지에서는 출하를 시작한 

농가도 있으며, 8월 10일경 수확 물량이 늘어나고 8월 20일을 전후해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로 주산지인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박평열 대표는 “추석 성수품인 

홍로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생육상황이 매우 좋고, 

현재 과일 크기도 예년보다 더 커 추석 전 수확·출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3주, 8.22.~9.8.)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사과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재해(태풍, 폭염 등)에 취약한 특성이 있어 

추석 전까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수품 

공급 및 가격안정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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